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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In spite of recently recognized importance of u-healthcare services, the studies on 
u-healthcare for pregnant women have been insufficient. Moreover, the medical environment for 
pregnant women in Korea is getting worse, especially in rural areas. Thus, medical services are 
needed to help pregnant women diagnose their health themselves and feel reassured about their 
fetus’ status. 

Methods To understand medical diagnoses of pregnant women, a related literature survey, in-
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discussions were conducted. Then, a user journey map was drawn 
and pain points were analyzed. Through such a user experience design process, this study proposed 
and evaluated a new medical device and service concept for relieving the pain points of pregnant 
women.

Results The investigations on pregnant women showed that they had experienced much 
anxiety because they had no way to know about the state of their fetus without visiting the hospital. 
And they had also suffered much inconvenience induced by a long wait time when visiting the 
hospital. In order to reduce the pregnant women’s anxiety and inconvenience, this study proposed 
a medical device for self-diagnosis named Fetus Assistor and a new medical service based on it.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developed prototype indicated the high satisfaction of pregnant women. 
Conclusion The medical device and service proposed in this study may allow pregnant women 
to self-diagnose their health conditions, thereby relieving their anxiety about the state of their baby. 
Additionally, it may be helpful for doctors to diagnose pregnant women more accurately by taking 
their biometric data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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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산업의 패러다임은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패러다임의 변

화 속에, IT 기술을 결합하여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기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환자의 생체정보를 분석 진

단하여 치료에 활용하는 유-헬스케어 서비스(U-healthcare service)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김옥남

(Kim, 2009)에 따르면 유-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헬스케어의 유-메디컬 분야는 절적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여 아직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Figure 1). 하지만 유-메디컬 분야에 대한 소비자 요구

가 높아, 2014년 이후에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한다. 김효일 등(Kim, 2010)은 이러한 

의료 서비스가 환자나 일반인들에게 좀 더 쉽게 활용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경험이 반영된 사용자 

경험 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복잡한 경험들로 얽힌 유-헬스케어 산업 

영역에서도 사용자 경험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단위 : 억원)

Figure 1 National health care market outlook(김법완 (Kim, 2010))

유-헬스케어의 적용분야 중에서도 특히 임산부를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있는 임신 고위험군(만 35세 이상) 산모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이와 관련된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출산율 감소로 인해 산부인과 수가 격감하여 

2008년 이후로는 임산부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Figure 2). 이는 매년 심각한 의료 공백 현

상으로 이어져 임산부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이런 현

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 몸이 불편한 임산부들로 하여금 산부인과 방문을 위해 먼 길을 떠나도록 종용하고 있

다. 

Figure 2 Reduced graph gynecologist Korea and Maternal mortality ratio(이영재 등( Le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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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산부의 요구사항 조사를 토대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안녕에 도움이 되는 자가진단 

의료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임산부 및 임산부를 위한 자가진단 개인의료기기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여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둘째, 

임산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해관계자, 사용자 여정지도 등을 분석하여 임산부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

출하였다. 셋째, 도출된 주요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임산부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기기 및 이

를 활용한 서비스 컨셉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컨셉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

자 평가를 수행하였다.

2. 임신기간 중의 의료진단에 대한 이해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산모수첩들을 살펴보면 임산부와 태아 상태의 월별 변화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수행하는 진료 및 검사들의 종류들을 살펴볼 수 있다. 조사 결과, 혈압검사와 태동검사

가 임신기간 중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있었고, 여러 병원들에서 제공해주는 산모수첩 앱(예. Figure 3, 우성여

성병원 산모수첩 아가사랑)을 봐도 산모상태 검사에 통상 혈압에 대한 정보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혈압검사는 산과영역에서 산모 사망의 3대 원인 중 하나인 고혈압성 질환을 예방 관리하는 의무 기록 자료

로도 활용된다. 통상 임산부 중 약 5%에서 임신 중 고혈압이 발생하며, 비만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임신 중 

혈압이 증가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로 인해 출혈, 태반으로의 혈류량 감소, 신생아 저체중 증상 등이 발

생한다. 이렇게 임신성 고혈압이 심해지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심각한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주기적인 자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탁춘근 등(Tack, 1984)에 따르면 임신 중 고혈압성 질환의 발생빈도가 우리나라의 경

우 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의료보건의 혜택이 닿지 않는 영서지역의 경우는 18%에 이를 정도로 의

학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 

Figure 3 Mother‘s diary app in a maternity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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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상태는 일반적으로 태동검사와 태음검사로 진단된다. 특히, 태동은 임신 6주후부터 확인될 수 있는데, 

태동검사는 일정시간 동안 태아의 심박동 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태동검사는 의학적

으로 태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모리 등(Mori, 1993)이 태아 심박동을 하루 동

안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정상 태아의 심박동 변동성이 낮에는 증가하고 밤에는 감소하는 차이를 보이지만, 성

장제한이 있는 태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즉, 정상 태아에 비해 성장제한 태아는 심박동 변동성

이 감소한다. 로사린데 등(Rosalinde, 1992)의 연구에서 성장제한 태아의 심박동 변동성의 감소는 태아 곤란증

이 곧 발생될 초기 상태임으로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베케뎀 등(Bekedam, 1987)은 자궁 내에 성장 

제한에 우려가 있는 태아는 심박동 변동성의 감소와 함께 태아 심박동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황지영 등

(Hwang, 1998)에 따르면 태동검사는 태아 건강상태의 예측에 유용하고, 주차별 정상범위를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 김기용 등(Kim, 2003)은 정상범위를 벗어난 태아 심박동 수를 갖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며, 위 내용과 같이 태아 심박동 수는 임신 초기 유산 상담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3. UX 디자인 프로세스를 활용한 리서치

 본 연구는 일반적인 UX(User eXperience) 디자인 프로세스를 따라 Figure 4 와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다.

Step 1. 임산부 인터뷰

↓

Step 2. 이해관계자 맵 작성

↓

Step 3. 포커스 그룹 토론을 통한 임신 경험의 행태 조사

↓

Step 4. 사용자 여정 맵을 활용한 기회 요소 도출

↓

Step 5. 컨셉 디자인 제안

↓

Step 6. 서비스 시나리오 도출 

↓

Step 7. 프로토타입 개발 및 평가

Figure 4 Research process in this study

 3. 1. 임산부 인터뷰

임산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으로 나이와 임신기간, 

출산 경험 횟수, 산부인과와의 거리, 산부인과 내원 시 교통편, 매달 병원 방문 횟수, 병원 내원의 목적, 진료비

용, 태임 기간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태교 활동, 임신 지식의 습득 경로, 자신의 임신 소식을 공유하는 방

법과 내용, 임신관련 앱 사용유무, 그리고 임신기간 중 힘들었던 점들을 질문하였다.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진행은 최근 3년 이내에 출산경험이 있었던 여성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임신 

중인 아닌 1~3년 이내의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10개월의 임신기간에 걸친 전체적인 경

험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설문결과는 Figure 5와 같았다. 현재 임산부들은 이전세대와는 달리 부모에게 

관련 정보를 묻기보다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다. 더불어 설문에 응한 산모들의 약 50%는 

임신 관련 앱 서비스들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병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또한 임산부들은 1회당 3만 원 정도인 병원 진료비용이 임신 기간 동안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임산부들이 경험한 불편한 점들(Pain points)에 대한 주요 인터뷰 결과, Table 1과 같이 임신기간 중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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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언급하였다.

Figure 5 Survey results on pregnan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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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rview examples on pain points of pregnant women

평가항목 평가 내용

34세

김○○

임신 초기에는 산부인과를 한 달에 한번 정도 가기 때문에 불안한 기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태동을 시

작해 듣기 전까지 병원 진료를 제외한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매번 내원 전까지 아이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31세

이○○

겨울철에 하루 동안 아이가 태동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되어 병원에가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눈이 많이 내렸

기 때문에 밖에 혼자 나가는 것이 걱정이 되어 다음날 남편이 휴가를 내어 함께 병원에 간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의 이틀 동안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나네요.

33세

채○○

저는 유산이 잘되는 체질이라서 몇 번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그 뒤 임신이 되었을 때 염려가 많이 되어 산모 관련 인터넷 글들을 자주 봐왔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한 분들

이 태아 도플러를 추천하여 구입해 임신 초기 매일 태아 도플러를 사용해 아이의 심장소리를 듣고는 안심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3. 2. Stakeholder Map 작성

임산부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Figure 6과 같은 이해관계자 맵을 작성하였다. 그 결

과, 임산부 유형이 다양하며 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해관계자 맵으로 부

터 임산부 자신과 태아, 직계가족, 의사를 추후 진행할 포커스 그룹 토의의 집중 토론 대상으로 삼았다.

Figure 6 Stakeholder‘s map related to medical services for pregnant woman

 3. 3.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통한 임신 경험의 행태 조사

임신기간 동안의 임산부의 행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포커스 그룹 토의를 수행하였다. 참여 대상은 

임산부 인터뷰와 동일하게 최근 1~3년 이내에 출산경험이 있었던 여성들로 하였다. 참여자간 의견 개진이 활

발할 수 있도록 장소는 2-3명씩 서로 이미 친분이 있는 그룹이 오는 키즈 카페로 선정하였다.

총 참여 인원은 12명이었고,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총 5단계로 진행하였다. 실험설명과 진행방

식, 소요시간을 간단히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각 참여자의 성향 파악을 위한 기본설문 작성 후에 

임신 경험을 상기시키기 위해 Figure 7과 같이 X축은 임신 개월 수, Y축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양식 위에 

개인별로 사용자 여정 맵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후, Figure 8과 같은 양식 위에 임신 10개월간의 

감정곡선을 그리게 하고 변화가 있는 구간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체크 한 부분에 감정이 변화한 이유를 

개인별 사용자 여정 맵에 적게 하여 중요한 터치포인트(Touch point)를 상기하도록 하였다. 작성된 사용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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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맵을 기반으로 각 그룹별 참여자들끼리 토의하여 월별로 임산부와  의사·남편·친지·가족들 간에 어떤 인

터랙션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Figure 7 Integrated user journey map of pregnant women

 3. 4. User Journey Map을 활용한 기회 요소 도출

앞서 포커스 그룹 토의에서 참여자들이 그린 사용자 여정 맵들을 기반으로 Figure 7과 같이 통합된 하나의 여정

지도를 작성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크게 두 가지의 고민점(Pain point)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태동이 느껴

지기 전에는 태아의 상태를 알지 못해 임산부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월 1회 정도로 병

원을 방문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기 전까지 불안해하는 것이다. 둘째, 병원 내원 시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서 많

은 불편함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임신 후반부에 배가 불러올수록 거동이 불편하여 이런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

진다고 하였다.

Figure 8 Emotional curve of pregnant women

 3. 5. 고민점 해결을 위한 자가진단 의료 사용자경험 디자인

 사용자 여정 맵을 통해 알게 된 사실로, 임산부들은 태동이 느껴지기 전까지 병원 방문 없이는 태아의 상태를 

알지 못해서 오는 불안감에 공통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산부

의 정기 검진이 복잡하고 어려운 검사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어서, 혈압이나 심박수 등의 간단한 필수검사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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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주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에 가정 내에서도 혈압, 온도, 태동, 태음과 같은 생체신호 측정을 통해 손쉽

게 임산부와 태아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기기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시중에 보면 이미 임산부의 혈압이나 태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은 판매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지

원하면서 측정된 정보를 의료진단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etus Assistor란 

임산부 자가진단 기기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산부의 의료경험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Figure 9는 Fetus 

Assistor의 디자인 컨셉을 보여준다. 물방울 형태로 아기를 끌어안는 것과 같은 행위를 유도하도록 디자인 하였

다. 배 위에서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마치 아기를 토닥이듯이 기기를 토닥이면 이에 맞추어 태동검사가 실시된

다. 가운데의 구멍은 혈압을 재기 위해 팔을 집어넣고 곳으로 일반적인 여성의 팔 둘레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하

였다. 전체적인 소재는 ABS 수지와 아크릴, 고무 및 실리콘 재질로 하여 임산부의 배위에 올려도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디자인 사용 예 기능

Figure 9 Structure and sensor positions of 'Fetus Assistor’

Figure 10 Simplified concept of the service using ‘Fetus Assistor’

Figure 10은 Fetus Assistor를 이용한 자가진단 후 의료 서비스의 전체적인 컨셉을 보여준다. Fetus Assistor를 

이용하여 임산부는 혈압, 태음 및 태동검사를 평소에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검사된 데이터가 정상

적인 수치범위를 벗어날 경우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의사에게 전달된다. 의사는 Fetus Assistor에게서 전달받은 

생체신호를 원격 진단 후,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임산부에게 병원으로 내원할 것을 앱을 통해 권

고하는 동시에 긴급 예약시스템을 통해 가장 빠르게 내원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긴급 예약시스

템은 사용자 여정 맵을 통해 분석된 긴 진료 대기시간의 불편함을 해결해주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임산부는 Fetus Assistor를 단순한 자가진단 도구가 아닌 가정에서도 수시로 의사로부터 진단받는 다고 느

껴 태아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는 정기적으로 임산부의 생체신호를 진단해

야 하는 업무 증가가 아닌 자신이 진료‧관리하고 있는 임산부의 평상시 생체정보를 얻을 수 있어 더 정확한 지

료가 가능해지며, 빠르게 위험상황을 인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리한 도구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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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Fetus Assistor의 프로토타입 개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Table 2와 같이 3차에 걸친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통해 최종 프

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1차 프로토타입은 아이소핑크(Isopink)로 빠르게 제작하여 크기와 형태에 대한 사용

성과 부품들의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살펴보았다. 2차 프로토타입은 3D 프린터로 제작하였으며, 부품 배치에 

필요한 내부 설계와 여성들이 혈압측정 시에 문제가 있을지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최종 프로토타입은 

3D 프린터로 출력된 결과물에 페티(Pate)작업과 도색‧코팅 작업, 페브릭(Fabric)마감을 통해 완성하였다.

Table 2 Prototypes of ‘Fetus Assistor’

1차 2차 3차

형태를 위한 프로토타입 부품 배치를 위한 프로토타입 최종 프로토타입

또한, 앞서 설명한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앱 프로토타입을 Figure 11과 같이 개

발하였다. 개발된 앱은 혈압과 태동 검사를 지원한다. 검사 진행을 위한 안내와 검사결과를 확인하는 화면으로 

구성되며, 기록되어진 생체신호가 정상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를 의료진에게 경고하는 동시에 병원내원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원일정을 임산부와 공유하고 안내하는 캘린더 기능을 제공한다. 

1. 기기 연결 화면 2. 검사 선택 화면 3. 태동 검사 화면 4. 진단 결과 화면

Figure 11 Application for pregnant women in Smartphone

4. 사용자 평가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제안된 자가 진단 의료기기와 서비스에 대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수

행하였다. 평가는 현재 비슷한 수준의 기능을 하는 i-health 혈압계 및 초음파 태아 도플러의 조합과 비교하는 

형태로 수행되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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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isting services and proposed service

기존 서비스 A 제안된 서비스 B

i-health 혈압계, 초음파 태아 도플러 Fetus Assistor

평가에는 최근 1년 내에 출산 경험을 한 여성 8명이 참여하였다. 평가진행은 약 10분간 실험내용과 작동방법 

소개 후, 사용자가 주어진 태스크들을 수행하면서 13개의 설문문항에 답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만족도는 어

중간한 답변(‘보통’)을 하지 못하도록 6점 척도로 실시하였다. 

Figure 12 User evaluation results

평가 결과, 서비스 A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서비스 B에 대해서 임산부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았다(Figure 

12). 인터뷰 결과를 보면, 기존 서비스 A의 서로 분리되어 있는 디바이스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쓴다는 점에서 

조작편리성이 큰 작용을 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품디자인 평가 부분에서는 서비스 B의 프로토타입 크기가 임

산부의  배에 올려놓기가 심리적으로 부담된다고 하는 의견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조작편리성에서는 서비

스 B가 앱으로 관리할 수 있어 쉽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모바일 상황에 익숙

한 사용자들이 앱에서 가이드를 받으며 데이터도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B의 제

품 크기가 상대적으로 서비스 A보다 커서 휴대편리성, 그립감, 두께 부분에서 서비스 B는 점수가 낮게 나왔다. 

더불어 서비스 B의 제품이 휴대 중에도 거치대 없이도 스스로 거치될 수 있는 디자인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

을 들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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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Estimated prices for each device

Figure 13과 같이 실험에 참여한 임산부들은 대부분 서비스 B가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두 서비스 간의 판매 예상 가격의 차이는 구매 적정 가격에 있어서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기존 서비스인 서비스 

A의 가격을 공개한 후에는 서비스 B의 구매 적정가격도 더욱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임산부들은 서비스 

A보다 서비스 B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5. 결론 및 고찰

의료와 IT기술의 융합으로 유-헬스케어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임산부를 

위한 유-헬스케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늘어가는 고령임신, 줄어드는 출산율에 따른 

산부인과 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 임신 중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중심으로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임산부의 건강을 관리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가진단 의료 제품 및 서비스를 

디자인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임신 기간 중의 의료 진단에 대해 이해하였고, 임산부가 어떤 불편을 

경험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임산부들은 태동이 느껴지기 전 임신 초기에 태아의 상태를 알지 못해서 오

는 불안감과 병원 내원 시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함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임산부의 불안감

을 해소시키고 불편함을 도와주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etus Assistor란 생체신호 기반의 자가진단 기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진단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컨셉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후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임산부들은 통합된 서비스에 대

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지만 제안된 기기의 외형이 다소 임산부에게 클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

로 사용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이런 부분은 휴대성의 문제와 사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향

후 제품 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사용자 평가는 임산부가 집안에서 기기를 

이용하는 태스크만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의사와 임산부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전체적인 서비스를 평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본 서비스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의사들의 의견을 추후 조사하여 반영할 필요

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소외되어온 임산부 자가진단

의 어려움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제안된 자가진단 의료기기와 서비스가 상용화된다면 임산부와 

태아의 혈압, 심박수, 온도 등의 생체 데이터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의사가 더 정확한 

진단을 하여 오진율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사에 대한 임산부의 신뢰도

가 높아지고, 임산부가 의사의 지시를 올바르게 따르게 되어 산전관리가 더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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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배경 최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유-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임산부를 위한 유-헬

스케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임신, 감소되는 산부인과 수 등 임산부를 둘러

싼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 지방일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임산부가 스스로 건강을 진단

하고 태아 상태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자가진단 의료 제품 및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방법 임신 기간 중의 의료 진단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문헌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인터

뷰와 FGD를 통해 사용자 여정 맵을 분석하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분석된 임

산부의 불편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컨셉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컨셉에 대한 프

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사용자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임산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임산부들이 병원 내원 없이는 태아의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오는 불안감

에 고통을 느끼고 병원 내원 시 긴 대기시간으로 인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Fetus Assistor‘란 생체신호 기반의 자가진단 기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진단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컨셉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후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임산부들은 통합된 서비

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기기와 서비스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에 대해 자가진단을 가능하게 하

여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의사에게는 진료에 필요한 기록을 제공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의료 기기, 임산부, 자가진단, 사용자 경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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